
Chapter

1
일제하음악사회의성격

[1] 1930년대의 가요정화운동

노래가 그 사회의 얼굴이고보면 이 시기 나온 민요조의 고우타인 「출범의 항구」,

「풍파의 항구」, 「당신 그립다」, 「토쿄행진곡」 등과 30년대 일본 가요계의 우상인

고가마사오 (古賀政男)가 부른 「술이란 눈물인가 한숨인가」, 「여보 왜요 ?」 등이 일

본 대중을 폭발적이면서 어둡게 휘어잡아가고 있었다. 동시에 라디오 ·레코드 등의
매스 미디어의 보급 ·발달로 민요조의 ‘고우타’나 유행가는 남녀노소에 대한 커다란

영향과 감화로 사회를 묶어주고 있었다. 이러한 음악이 한국에서 크게 유행하는 것은

음악소통 전개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폭력적으로 입력시킨 같은 음악의 요소체계

로 되어 있다는 점,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파시즘이 가일층 강화된다는 점,

일본의 대중매체자본과 기술이 독점한다는 점, 한국어로 바꾸어 일본노래를 소통시

킨다는 점 등 때문이다. 바로 이 요소들에 의한 노래들이 30년대 후반 미나미 통치

체제 앞에서 눈물과 애수 ·정한 ·사랑 ·이별 ·도피 ·한숨 등을 나타낸 「홍도야 우지마
라」(1935), 「목포의 눈물」, 「나그네 설움」, 「알뜰한 당신」 등의 대중가요가 대중적

삶을 압도하며 그 시대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1935년 눈물의 여왕 전옥과 차홍녀 주연의 기생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사랑에

속고 돈에 울어」라는 연극으로 동양극장과 부민관에서 상연되어 장안을 전례없이 열

광케 하자 이 작품의 주제가 「홍도야 우지 마라」(김준영 작곡, 이서구 작사, 김영춘 노

래, 콜롬비아 레코드사)도 공전의 히트를 하였다.

이뿐 아니라 1938년 백년설로 하여금 가요계 정상으로 올라서게 한 「나그네 설

움」, 또 같은 해 기생출신이자 세류춘풍의 자태로 대중을 매혹한 이화자의 대표작

「알뜰한 당신」이나 ‘이난영’이 있음으로 해서 그 시대가 있었던 「목포의 눈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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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홍도야 우지 마라

紅桃야 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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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대를 누볐던 대표작은 기실 일본음악체계였다.1

악보 1.1이 계명으로 ‘파’와 ‘시’가 전혀 출현하지 않는 ‘도 ·레 ·미 ·솔 ·라’라는

오음음계2로서 ‘요나누키 음계’를 가리키며 그 리듬도 우리의 전통 장단과는 전혀 다

른 2박자의 일본 음악이 아닌가 !

이와 같이 30년대는 우리 음악이 사라지고 음악의 식민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였다.

다만 실존적 정만을 산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음악체계에서 가사의 문제성을

지적함으로써 순수 서양예술음악의 가치를 확보한다고 정당화시킨 것 외에3 민족음

악 현실의 치열한 인식이 없었던 음악인들은 쉽게 일본 제국주의의 ‘가요정화운동’에

달라붙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조선문예회였고 우리는 여기에 참여했던 현제명 ·홍난
파 ·이면상 ·박경호 ·이종태 ·김영환 ·윤성덕 등의 양악인과 함화진 ·하규일 등의 전
통음악인 그리고 최남선 ·이광수 ·김억 ·방응모 등과 일본음악인 오바 (大場勇之助) ·
요시자와 (吉澤實) ·안토 (安藤芳亮) 등과 일본 작가 카미타 ·타나카 ·테라모토 ·토쿠
다 ·스키모토 등이 공동으로 작사 작곡하여 발표했던 가요들을 기억하게 된다.

[2] 시국가요의 창작과 보급

앞서 조선문예회에서 주로 일본 음악 체계에 의하여 “시국 ·애국 ·건전가요”를 일제

의 권력구조에 편승하여 작품을 내놓은 김억, 최남선과 음악인 이면상 ·이종태 ·현
제명 ·홍난파 등은 관제 단체를 통하여 창작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었다. 1938년에

접어들자 “조선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창설 (2월)되고, 3월에 조선 교육령이 개정 ·
공포되면서 중등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 본격적인 전시동원체제로 치달을 때

음악제도권 전체가 앞장서서 40년대를 고대하며 30년대말을 장식하고 있었다.

대중가요는 김관이 지적한 것처럼 ‘에로티시즘’과 ‘센티멘털리즘’으로 비판할 뿐

아니라, 시국가요 창작으로 ‘가요정화운동’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방̇송̇

을 통하여 강화시켜 나간다.

난파 홍영후는 “천황의 뜻을 받아 일장기 날리는 것이 자자손손 만대의 복누릴

희망의 아침”이라고 민족을 얼리고 있었으니 그는 민족적 수절을 고수하던 20년대

의 그가 아니었다.4 그의 「희망의 아침」은 황민의 희망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악보 1.2는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에 전시동원체제를 찬양한 대부분의 일본음악

11930년대 음악에는 단조요나누키가 많다. 이와 같은 왜색조의 노래가 아직도 이른바 ‘전통가요’라

하여 대접받고 있으니 전통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게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다섯 음으로 이루어진 음계. 민속음악이나 전통음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계이지만 장단조 요나

누키도 독특한 오음음계이다.
3자신들의 친일적 행위에 대한 자기 비판은 고사하고
3그러나 아직도 그가 항일가요 ‘봉선화’의 작곡가로 기억되고 있으니,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일본인 ‘모리카와 준’일 뿐이며 20년대의 젊은 그가 잠시 민족주의적 행보를 보였다는 것으로 상쇄될

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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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희망의 아츰

희망의 아츰

춘원 이광수 (香山光郞) 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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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다 부분적인 서양음악체제로 작품을 모아 보급시키는 한편 ‘가정가요’란 이름

으로 제1집을 발행, 널리 권장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미 이광수가 “당신의 오빠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임금님의 것입

니다. 당신의 몸은 임금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정신입니다”라며 조선청년들에게

일본천황폐하의 ‘우리나라 일본을 지키랍시는’ 뜻을 받아 일장기 휘날리며 지원하라

는 거짓 합의성을 유도해나갈 때 홍난파는 요나누키 음계5를 솔직하게 사용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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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 요나누키 노래를 참노래체계인 양 조건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징병제 실시에 앞서 『매일신보』가 전국에 현상모집한 개병 (皆兵)의 노래

1,800여 편 중 6차의 심사 끝에 당선된 「우리는 제국군인」(김정의 작사, 김용환 곡)

과 「어머니의 기원」(新本景作 작사, 김기현 곡) 등 미야코부시 음계와 어김없는 2박자

노래로 신문 ·방송을 통해 전파되었고 학교에서 선전 ·방송 ·교육되고 있었다. 이외

에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선정한 「개정 조선교육령과 육군특별지원병령 양제도 실시

축하행진의 노래」(요나누키 음계, 2/4박자), 정보과가 선정한 「반도 청년의 노래」(장

음계, 4/4박자, 일어), 미 ·영 격멸의 노래인 「승리한 일본」(田中初夫 작사, 大場勇之助

작곡, 요나누키 음계, 2/4박자, 일어) 등이 창작 ·보급되었다.6

이 글은 노동은, 일제하 음악사회의 성격, in 이건용 ·노동은 (공저) 『민족음악론』 (한길사,

1993), pp. 293–352 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memoir 및 musixtex 조판 테스트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여백주석은 모두 편집자가 붙인 것으로 원문에는 없다. 참고로 이 글에서

노동은은 ‘요나누키’, ‘미야코부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것은 노동은 자신이 후에 ‘장

조 요나누키’, ‘단조 요나누키’라는 표현으로 교정한 것으로 안다.

5도 · 레 · 미 · 솔 · 라의 장조 요나누키와 라 · 시 · 도 · 미 · 파의 단조 요나누키가 있다. ‘왜색’은 이 일

본식 오음음계에서 파생하였다. 아직도 이른바 ‘성인가요’ 중에는 이 요나누키 음계에 기반한 유행가가

많다.
6단조 요나누키 음계를 미야코부시라고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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